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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예물준비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83번   구원을 위한 희생  

파견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김 성 자  

8시 미사 오 규 화  김 병 민  백 정 덕  이 청 일  

9시 30분 미사  Irin Cho Nicolaus Lee  Stella Park  Andrew Oh  

11시 미사  박 의 진  김 용 철  김 난 희  노 태 균  

12시 30분 미사  김 수 진  장 택 규  황 혜 성  박 재 환  전례부 

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이 미 첼  한 글라라 김남효 나지나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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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님  

부활 제4주일    

  우리는 오늘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 주일을 지냅니

다. 일반적으로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성소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님

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지, 또는 유아

세례를 받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어

떤 방식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끄셨는지 상기해 봅시다. 더불어 하느님께

서 지금은 우리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계

신지도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의 

특별한 순간에만 자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르듯,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

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그분과 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느님께서

는 인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많

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다행히 별문제 없이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구의 복지시설에서 선배 신

부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를 신학

교에 추천해 주신 아버지 신부님의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신부님의 본당에서 함께 미사를 봉

헌하던 중, 신부님께서 하신 강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늘 현재 제 상황을 염려하시고, 별문제 

없이 학업을 수료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곤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제 이

야기를 꺼내시면서, 어쩌면 제 자신이 처한 상황도 하

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동료 신부들

과 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

리는 데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길만 바

라보며 어떻게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만 궁리

하다 보니, 현재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지난 몇 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 아버지 신부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집안의 경사에 함께 할 수 있었고, 뜻하지 않게 

반가운 지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처

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좋은 것을 주신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착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

수님께서는 당신을 착한 목자에 비유하시며, 당신께

서는 삯꾼과는 달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

으신 당신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 분이신지를 전합니

다. 동시에 양들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예수

님께서는 당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는데, 

그들이 당신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우리 안

에 들지 않은 양은 아마 직접적인 의미에서 당신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원래 예수님의 울타리에 

있었지만 잠시 그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 양들을 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들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이유

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방황했거나, 다

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흔히 겪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온전한 상태로 제 자신이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

의 목소리를 듣지 못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목소리를 들었어도 듣지 않은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있

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침묵 가운데에 현재 예수

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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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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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

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시

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신앙생활의 형태

는 과거에 비해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와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

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현재의 자

리에서 삶을 살기까지 하느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이

끌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에도 그분의 인

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합시다. 

그들을 방문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

시며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는 변화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용기의 평화

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세

상에 전하는 평화입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두려

움에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지내듯이 

우리도 집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전 수칙

을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

니다.  

 

  다행히 백신이 접종이 보편화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며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과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세상

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화입니다.  

 

  부활의 여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깨

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와 견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르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

과 피”를 받아 모시며 그 평화를 키워나갑니다. 평화

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평화는 두려움과 미움과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 복

음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더이상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안전 수칙을 지키며 

세상에 나아가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주님과 함께 조심스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

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

상에 새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아

집과 편견과 욕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화해의 삶을 영

위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위로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태가 

  오늘은 부활 제4주 주일 4월 25일입니다. 성당 옆 

‘기도 뜰’의 봄이 무르익는 것처럼 부활의 의미가 여

러분의 가슴에 활짝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아직 두려움에 성당을 나오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봄 햇살을 맞으며 ‘기도 뜰’에서 평화로이 

거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일 학교를 마치고 천진

난만하게 ‘기도 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이들의 함박웃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부활 50일간의 여정은 사순 여정과 달리 고난이 아

닌 새로운 삶, 즉 평화로운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위

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부활

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입니다.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

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

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군중이 무서웠

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

찬을 먹었던 시온의 다락방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이 부

활하신 것을 알고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

님의 부활을 알았지만 그대로 다락방에서 떨고 있었

습니다. 꼭 잠긴 다락방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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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미사 시간  |  Mass                         

아닌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세상

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세상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으로 선포된 요한복음의 10장 “착한 

목자”의 비유 말씀에서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비는 우리가 착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면서, 

또 누구에게는 ‘착한 목자’ 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

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

처럼…… 이것이 우리 부활의 여정입니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소리가 성당에 가

득 찰 그 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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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4주일   

넷째 주일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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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혼인교리  

특별헌금 

어린이 미사(이중언어)  

목요일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일요일 예비신자 교리반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화상 혼인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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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20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클린 교구내 한인 본

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

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문의: 박인숙 (646)873-0709,                                  

고경현 (917)476-9396,                             

서창배 (917)257-6871 

성경 읽기표  

새 성경읽기표(한글 및 영어)가 본당 웹사이

트에 마련됐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은 사무실이나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그룹콜 원하는 분 신청부탁합니다 

연락처 : 고희만 분도 (917) 407-1349 

stpauledugroup@gmail.com

부고 

3월 1일(월)부터 4월 25일(오늘) 현재까지의   

부고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제님과 자매님의 영

원한 안식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동례 마리아          (3월 1일) 

김취자 레아             (3월 3일) 

송춘식 프란치스코    (3월9일) 

이광수 어거스틴       (3월 19일) 

이은숙 실비아          (3월 20일) 

김(백)길자 글라라     (3월 22일) 

이스테파노 스테파노 (4월 19일) 

복사단 모집 

신입 복사 부모님 모임  

mailto:stpauledugrou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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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주보 광고주 모집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특별헌금  

선생님 모집  

St. Mel Catholic School에서 내년부터  

학생을 가르칠수 있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mail : jfonti@dobmail.org 

단체장 회의  

성당 발전기금 헌금  

베드로회 물품판매  



         미사 봉헌            2021년 4월 25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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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Sheep Not Of This Fold  

< Fourth Sunday of Easter > 

       Weekly Homily                                                                                                                                                            April 25,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Growing up in the pre-Vatican Catholic Church (before 1965), I was taught not to go to Protestant 
service. It was a sin. And God-forbid a Catholic wanted to marry a non-Catholic in those days. It did-
n't matter what kind: Lutheran, Baptist, Methodist, Episcopalian, Jewish (!), Muslim --- this was 
strongly discouraged. They were, after, not saved. Only Catholics were going to heaven. Or so we 
were taught. 
 
  Then Vatican II happened. It was more than changing the language of Mass from Latin to all the liv-
ing languages people actually understand and live by. Our attitudes changed as well. We still believe 
Catholicism to be the best way to live God's will in this world and praise him in the Eucharist. But we 
no longer blame people for following a different religion. And we can actually learn from them! These 
are the "other sheep" Jesus mentions who are not of our fold. They too are precious children of God. 
When people of faith see others as companions rather than competitors, perhaps then we can join to-
gether to address the terrible violence, poverty and racism that infects our nation and our world.  

4th Sunday in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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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s  
May 16th (Sun)  for Communication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 - $5,000] 
 Due date of  application : May 31st (Mon) 
How to apply : Application can be picked up in the 
church office or by email request.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Paul Ko (917) 476-9396, Chang Bae (917) 257-6871 

Marriage Pre Cana (Zoom)  

Recruitment For Altar Servers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Easter                                                                                                                        April 25, 2021 (Year B)  No. 2524 

Responsorial  

Psalm 
The stone rejected by the builders has become the cornerstone. 

  

 

 For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that he may continue to be a shepherd who guides us into 

the ways of  righteousnes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may always name Jesus as the Lord of  our lives, we pray to the Lord. ◎ 

 That Jesus, who knows us and calls us by name, may nourish us and call us to life,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loving dominion of  Jesus over his Church may always be recognized in the name 

“Christian”,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sweet smell of  spring may turn our minds to thoughts of  peace and life, planting and 

laughter, we pray to the Lord. ◎ 

 That Jesus’ call may echo clearly through the pastures of  the flock he calls; and that the 

idolatries of  our lives may not deafen us to the sound of  his voice,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4:8-12 (50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3:1-2 

Communion Antiphon 

   The Good Shepherd has risen,  
   who laid down his life for his sheep  
   and willingly died for his flock, alleluia.  

Psalm 118:1,8-9,21-23,26,28,29 

I am the good shepherd,  

and I know mine and mine know me.  


